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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521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5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frm June 13 to July 16,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lf-esteem by Rosenberg (10 items), self-efficacy by Schwarzer (7 items), 

and the negative awareness for disabled person by Siller (24 items) using Likert 5 point scale. Results: 

Those who did volunteer activity for disabled person showed high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an those 

who did not. Students having disability-related training experience had high self-esteem (p<0.05). Higher 

the self-esteem was, higher the self-efficacy was (r=0.655). Higher the self-efficacy was, the lower the 

negative awareness was (r=-0.142). Higher self-esteem enhanced the positive awareness for the disabled 

person (r=-0.206)(p<0.01). Conclusions: The systematic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disabled person 

recognition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hanc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Awareness for disability , Self-efficacy, Self-esteem

색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장애인 인식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909-18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6.909 pISSN : 2287-1705 eISSN : 2288-2294

Copyright © 2016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활동이 증가 하고,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은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단순한 기본적 권리를 넘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인권의 중

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받아왔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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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과 질병 그 차제가 문제이기 보다는 손상과 질병을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사회에 의

해 장애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계보건구기구(WHO)에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

든 신체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장애통계연보

[2]에서 등록 장애인 수는 2,494,460명으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장애 인구의 특성으로 장애발생 원인 중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

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 또한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의 증가를 나타내는 통계에서 보듯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장애인을 

보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2년 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는 2011년 

70.4%에서 2014년 72.9%로 증가하는 조사에서 사회복지의 발달에 따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

용하는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고[2],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더

욱 요구되어진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의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장애인 복지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

완하여 하게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 장애인 통계연

보[2]에 따르면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차별을 많이 받은 분야

는 학교생활 중 또래들로부터가 47.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인에게 사회에서 차별

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많다 46.2%, 매우 많다가 26.4%로 조사되어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모든 장애영역에서, 특히 정신지체 

장애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고 하였다[4]. 또한 직업을 가진 집단보다 대학생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고[5], 보건계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간

호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6] 대학생들, 특히 환자를 응대하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조

사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고[7], 자기효능

감이 높으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하여 관련성을 나타낸 연구도 있으나[8],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Bandura[9]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정의는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

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

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 가치판

단이라 하였다[10].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장애인의 관계나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부족하나 여러 선행연구[11-13]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자아존중감 또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4-17]. 선행 연구의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인관계의 한 부분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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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일상생활

의 질적 향상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 치과진료 시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장애가 있

는 사람들에게 구강보건지도, 구강관리, 진료협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치과위생사는 전문직

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18]. 박순주 등의 연구[19]에서 

복지관 장애인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 후 인식변화 조사연구에서 일반치과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됨 4.75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장애인들이 일반치과 이용에서 의료 담당자들의 불친절한 태도

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치과 만족도에 있어서 인적 서비스의 중요성과, 치과위생

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에 대한 학

교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곽 등의 연구[20]에서도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교육에 대해 87.5%가 

필요성을 언급하였듯 치위생(학)과도 보건계열 중의 하나로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양성될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체계적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교육이 장애인의 인식과 태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21-23]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대학 및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치과 일선에서 장애인 환자를 응대하고 예방처치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로 양성될 치위생

(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의 상관성을 비교 ․ 분석하여 추후 장애

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광주 ․ 전남지역에 위치한 5개 치위생(학)과 학생 556명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충분한 설문지 44부를 제

외한 51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1041485-201606-HR-001-06).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 관련 문항,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 관련 문항을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은 7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2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

는 문항은 역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효능감은 Schwarzer 등[2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10문항을 이[27]가 수정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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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 척도는 Siller[28]가 개발한 DFS (disability factor scale)척도를 번안

하여 사용한 현[29]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자아존중감 Cronbach’s alpha=0.853,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0.918, 장애인 부

정적 인식 Cronbach’s alpha=0.750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징과 장애인 관련 내용은 frequency analysis

를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은 Mann-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고, Bonferroni’s method post-hoc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자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총 512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서 성별은 여자 499명(97.5%), 남자 13명(2.5%)이었고, 학년

은 1학년 170명(33.2%), 2학년 160명(31.3%), 3학년 137명(26.8%), 4학년 45명(8.8%) 순으로 나타

났다. 종교는 ‘없다’ 286명(55.9%) ‘있다’ 226명(27.5%) 순이었고, 장애인 봉사 경험이 ‘있다’ 301명

(58.5%), ‘없다’ 211명(41.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친척, 친구가 ‘없다’ 413명(80.7%), ‘있

음’ 99명(19.3%) 순으로, 장애체험 경험 ‘없다’ 331명(64.6%), ‘있다’ 181명(35.4%) 순으로 나타났으

며, 장애인 관련 교육 경험 ‘있다’ 296명(57.8%), ‘없다’ 216명(42.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 비교

일반적 특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은 자아

존중감은 남자에서, 자기효능감과 장애인 인식은 여자에서 높았고, 학년은 모든 항목에서 4학년이 높았

으며, 종교가 ‘있다’에서 세 항목 모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2>.

3.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 비교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

인 봉사 경험이 ‘있다’ 3.63, ‘없다’ 3.51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장애인 봉사 경험 ‘있다’ 3.33, 

‘없다’ 3.21 순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장애인 봉사 경험 ‘없다’ 2.75, ‘있다’ 2.66, 순으로 장애

인 부정적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장애체험 경험이 ‘없다’ 2.75, ‘있다’ 2.65 순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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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12)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Male 13 ( 2.5)

Female 499 (97.5)

Grade 1st grade students 170 (33.2)

2nd grade students 160 (31.3)

3rd grade students 137 (26.8)

4th grade students 45 ( 8.8)

Religion Yes 226 (27.5)

No 286 (55.9)

Volunteer activity for the disabled Yes 301 (58.5)

No 211 (41.2)

Disabled family members, relatives, friends Yes 99 (19.3)

No 413 (80.7)

Experience of disabled injury Yes 181 (35.4)

No 331 (64.6)

Disability-related training experience Yes 296 (57.8)

No 216 (42.2)

Table 2. Comparison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esteem Self-efficacy
Disability negative 

awareness

Sex Male 3.89±0.66 3.63±0.85 2.57±0.47

Female 3.57±0.55 3.27±0.58 2.70±0.39

t/F 2.043 2.175 -1.136

p-value* 0.098 0.199 0.533

Grade 1st grade students 3.64±0.53 3.26±0.55 2.65±0.35

2nd grade students 3.52±0.56 3.30±0.59 2.71±0.42

3rd grade students 3.56±0.58 3.23±0.62
d

2.74±0.40

4th grade students 3.69±0.50 3.45±0.63
c

2.75±0.45

t/F 1.862 1.672 1.623

p-value* 0.137
†

0.069
†

0.117
†

Religion Yes 3.60±0.56 3.30±0.61 2.73±0.38

No 3.57±0.55 3.27±0.58 2.68±0.41

t/F 0.692 10.596 1.535

p-value* 0.367 0.435 0.193

*by Mann-Whitney or 
†

Kruskal-Wallis test
a,b,c,d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 post hoc (Bonferroni’s method) p<0.017

인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장애인 관련 교육 경험 ‘있다’ 3.64, ‘없다’ 3.51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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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by experience with the 

disabled people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esteem Self-efficacy
Disability negative 

awareness

Disabled volunteer 

experience

Yes 3.63±0.58 3.33±0.63 2.66±0.42

No 3.51±0.49 3.21±0.52 2.75±0.36

t/F 2.436 2.380 -2.418

p-value* 0.010 0.009 0.008

Disabled family 

members, relatives, 

friends

Yes 3.63±0.55 3.34±0.58 2.66±0.35

No 3.57±0.55 3.27±0.59 2.71±0.41

t/F 0.852 1.093 -1.115

p-value* 0.282 0.125 0.163

Experience the 

disabled people

Yes 3.63±0.57 3.29±0.61 2.65±0.40

No 3.56±0.54 3.28±0.58 2.72±0.39

t/F 1.271 0.100 -1.863

p-value* 0.247 0.908 0.024

Disability-related 

training experience

Yes 3.64±0.59 3.32±0.63 2.67±0.41

No 3.51±0.48 3.23±0.52 2.74±0.38

t/F 2.583 1.873 -2.002

p-value* 0.016 0.090 0.060

*by Mann-Whitney or 
†

Kruskal-Wallis test

4.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655, p<0.01). 

자기효능감과 장애인 부정적 인식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0.142, p<0.01), 자아존중감과 

장애인 부정적 인식에서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206, p<0.01)<Table 4>.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Self-esteem Self-efficacy  Awareness for disability

Self-esteem 1

Self-efficacy  0.655** 1

Awareness for disability -0.206** -0.142** 1

**p<0.01, by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장애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가 47.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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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0]. 이러한 결과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문제는 추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학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

별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직업을 가진 여러 직군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

도보다 낮은 수준으로[5,31-32], 대학생의 위치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장래

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장애

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시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대학생들의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33] 의료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는[34] 의료 일선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을 요

구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치과위생사 역시 장애인 환자를 응대하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문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기존중감과 자아효능감, 그리고 장애인에 대

한 인식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통해 추후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종교, 장애인 가족 ․ 친인척 ․ 친구 유무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장애인 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 3.63, 자기효능감 3.33으로 높았으며 장애인 봉사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2.75로 높았다(p<0.05). 이는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

식 및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다수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5-37]. 또한 장애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아존중감 3.64로 높았고, 장애체험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72로 높았는데, 유[37]의 연구에서 장애체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김 등[34]의 연구에서도 교육을 통해

서 자기효능감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에서처

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차원의 다양한 봉사경험의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과

정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았고(r=0.655), 자아존중감(r=-0.206)과 자기효능감(r=-0.142)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낮은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p<0.01). 이러한 결과는 간

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7]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인식도가 긍정

적(r=0.035)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38]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p=0.023)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앞

서 언급했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

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장애인 인식을 비교한 결과에서 4학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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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37, 39]에서도 저학

년일수록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하여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 관련 수업의 적절한 시기도 고

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

학년 때보다 저학년 때 교양과목이나 전공수업과의 연계과목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올바른 교육의 결여를 언급한 선행연구

[21]에서처럼 장애인 관련 교육은 직업인으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될 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까지 고려하여 장애인

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하여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 관련 체험행사 및 봉사활동 기회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공할 수 있

는 대학의 의식전환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로 대학생들의 자

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과의 상관성을 비교였으나, 변수의 다양성과 연관성의 부

족으로 영향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더욱 다양한 변수들의 비교를 통해 변수 간 상관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많은 변수를 통해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의 인식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 전남지역 5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하여 총 521부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비교에서 장애인 봉사 경험이 ‘있다’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장애인 봉사와 장애체험 경험이 ‘없다’에서 장애인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장애인 관련 

교육 경험 ‘있다’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5).

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았고,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 부정적 인식이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장애인 부정적 인식이 낮았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장

애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결과는 2016 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16-054).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6.909

조혜은 /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장애인 인식간의 상관성 분석 ∙ 917

References

[1] Yoo DC, Kim MY, Park SK, Kim JH, Im SY, Park YH, Lee YK. Disability rights a guid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5. 

[2] Cho YH, Kim TY, Song GH. Disability statistics report.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

ment Institute; 2015.

[3] Kim SH, Kweon SJ, Kang DW, Noh SH, Lee MK. A study of developing consumer-directed 

disability policy: in-depth study on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2012.

[4] Ko U, Mok HS. A study on nondisabled people’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 & Rehabil Sci 2013;52(4):127-51. 

[5] Bang DH.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atholic, 2013.

[6] Tervo RC, Palmer G, Redinius P. Health professional student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y. Clin Rehabil 2004;18:908-15.

[7] Mo JA. Awareness of disabled person and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 Rehabil Nurs 2011;14(1):32-8. 

[8] Park YS, Kim YC.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J Korean Educa Psycho 2003;17(1):37-54. 

[9]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84(1):191-215.

[10]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sisco: W. H. Freeman and Co. 1967; 

(1981, Reprint Edition).

[11] Kim JU, Yang MJ. The influences of attachment and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Korean Acad Learner-Centered Curriculum Instruction 2014;14(2):283-99.

[12] Sok SH, Shin DS, Kim KB.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6;15(4):475-81.

[13] Park, SC, Baik KI. The effects of univ.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ss coping strategy. J Korean Acad Buddhist Counseling 

Assoc 2011;3(1):79-96.

[14] Lee MS, Chae K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 Ther Korea 2012; 

12(1):63-75.

[15] Murray SL, Holmes JG, Collins NL.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Psychol Bull 2006;132:664-6. https://doi.org/10.1037/0033-2909.132.5.641/pb. 

2006.132.664 

[16] Kim MA, Kim JY, Kim EJ.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2B): 

1103-13.

[17] Song MS, An HJ, Chung YH.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0;5(1):40-8.

[18] Koong HS, Kim SA, Park JS, Lee MH, Lee JY, Han GS, et al. Dentistry disabled. Seoul: 

DaehanNarae Publishing; 2011: 1-171.

[19] Park SJ, Choi S, Park SS. A study on quality of handicapped inpatients’ service satisfaction at 

special dental clinic and their transformed perceptions toward to the dental treatment services. 

J Korean Soc Dent Hyg 2010;10(6):1001-14.

[20] Kwag JS, Kim YJ, Woo SH. The survey of dental hygien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the 

disable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09;9(7):241-7. https://doi.org/ 

10.5392/JKCA.2009.9.7.241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6.909

918 ∙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909-18

[21] Kim MO. A study on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Korean Acad of Mental Health 

Soc Work 2002;14:99-126.

[22] Yang MH, Lim EM. The effect of class “Modern soc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 2004;15(3):203-23. 

[23] Oh WS, Cho IS.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led people 

according to social situations. KAID 2011;13(3):91-113.

[24]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25] Kim CH. A study on adaptation and self-esteem of young people abroad return home[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Seoul Women’s, 1995.

[26] Schwarzer R, Jerusalem M.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Weinman J, Wright S, Johnston 

M, editors.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Windsor. UK: NFER-NELSON; 1995: 35-7.

[27] Lee CS.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5.

[28] Siller J. Generality of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Proceedings 78th Annual Conven-

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0.

[29] Hyun JS.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s awareness and attitud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Daejeon[Master’s thesis]. Daejeon: Univ. of Daejeon, 2004. 

[30] Cho YH, Kim TW, Song GH. 2015 Disabled statistics chronology.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5.

[31] Lee JS. A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05;26:151-76.

[32] Choi GH. A study on attitudes to the disabled rehabilitation of korea agency staff. J Vocat 

Rehabil 2005;10(2):81-91. 

[33] Choi GH. The effects of occupational types on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J 

Vocat Rehabil 2011;20(3):265-80.

[34] Kim KS, Park YH, Lee BS, Kim JY.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Korean J Rehabil 

Nurs 2010;13(1):13-22.

[35] Song SJ, Kim JM.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acceptiv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 2008;9(1):83-99. 

[36] Yoo WS.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with people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heonan: Univ. of Nazarene, 2007.

[37] Yu CS.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wrception and attitude of the disabled[Master’s thesis]. 

Kongju: Univ. of Kongju, 2012.

[38] Kang SJ. A study on decisive factors of the social leaders’ perception of the disabled[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Seoul Christian, 2007.

[39] Kwon MS, Lee JH.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disabled. 

J Korean Acad-Ind Coop Soc 2014;15(6):3667-74. https://doi.org/10.5762/KAIS.2014.15.6.3667


